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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총 2,955명이었으며, 청소년 985명(초 269, 중 270, 고 211, 대 235), 부모 1,970명(부 985, 모 

985)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

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휴식 및 여가시간을 가질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개인적인 성취를 할 때에 행복하였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고 성장할 때, 건강할 때에 행복하였

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 모두,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자기조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을, 부모는 화목한 가정과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셋째, 청소년과 부모 모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 다

음으로 청소년은 자기조절, 정서적 안녕감, 원만한 인간관계를, 부모는 건강, 자기조절을 중요한 조건으로 간

주했다. 넷째,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한 때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 가정이 불화할 때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인간관계 어려움, 개인적 성취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불행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며, 자기조절과 원만

한 인간관계도 중요하였다. 특히 청소년 경우는 행복을 위해 학업 충실이, 성인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주요어 : 행복, 불행, 행복의 조건, 토착심리, 화목한 가정, 자기조절, 인간관계, 학업 충실, 건강, 경제적 안정

인간발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2, Vol. 19, No. 2, 197-225



198  인간발달연구

Ⅰ. 서  론

1.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한국인 토착심리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4), 효도(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가치(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성취(박영신, 김의철, 김경자, 2010), 자기개념

(김의철, 박영신, 2006a), 스트레스(박영신, 김의

철, 김묘성, 2002), 신뢰(박영신, 김의철, 2005) 

등이 그 예이다. 겉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

는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결과

를 통해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질

적인 개념들 저변에 공통성을 지닌 심리적 구

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드러난 현상의 기

저에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한국인의 토착심리라는 틀을 통해 이

해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심리와 관계 및 행

동 특성들에 대한 탐구 결과는, 한국인 토착

심리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인들에 대한 접근

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한국인 토착심리 분석의 일환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노

력이 있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이 청소년

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 청소년은 자기조절, 학업

성취, 원만한 인간관계를, 성인은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화목한 가정을 대표적으로 지적하

였다. 또한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 경

제적 여유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청소년 

경우에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성인 경우에 직장생

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원만한 인간관계

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

을 높이는 요소로 청소년은 다양한 취미생활

을, 성인은 경제적 여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

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b)은 한국 사회에서 삶

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즉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자원으로

서 경제력, (2)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3)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서

적 지원, (4) 심리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

요성: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5)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6)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내에서 한국 사람

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

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보다 객관적인 

상태를 포함한다면, 행복은 더욱 주관적인 안

녕감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과

거에는 행복이 추상적인 용어로서 문학작품이

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면, 

최근에는 심리학 분야의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Diener(1984)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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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내포된 주관성을 강조하며 주관적 안

녕감을 정의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행

복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었다.

행복 관련 연구들 중에서 행복 경험에서의 

문화차에 대해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 서

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과 최인철(2010)

은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한국인 

행복지수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서

양에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들(Watson, Clark, & Tellegen, 

1988)이 높은 각성 수준의 정서들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서은국 등(2010)의 행복 지수 측

정문항들은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낮은 각성의 정서들도 포함하

였다. 예를 들어 긍정적 정서도 각성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각성의 즐거움, 중간정도 각성

의 행복함, 낮은 각성의 편안함과 같은 정서

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인지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개인적 만족만이 아니

라 관계적 만족, 본인이 소속한 집단적 측면

에 대한 만족도 모두 포함함으로써, 한국문화

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복 지수 측정문항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신적 웰빙을 측정하여 한국인의 정

신건강 수준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최근에 있

었다.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과 조용래(2010)

는 Keyes(2005)의 견해에 토대하여, 정신적 웰

빙을 정서적 웰빙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의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사회적 웰

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자신

의 삶을 지각하고 평가한다면, 이러한 사람들

은 사회적 웰빙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임영진 등(2010)은 Keyes(2005)가 제안한 정

신적 웰빙을 진단하는 세 범주, 즉 번영

(Flourishing), 양호(Moderately mentally healthy), 

쇠약(Languishing)을 적용하여, 19세에서 80세의 

한국 성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 

범주는 각각 8.1%, 72.8%, 1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37.9%, 55.9%, 6.2%로 나

타난 미국(Keyes, 2008)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번영은 적고 쇠약은 많음으로써, 한

국인의 정신적 웰빙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정신적 웰빙 지표는 

남아프리카공화국(Keyes, 2008)의 20.0%, 67.8%, 

12.2%보다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정신건강지수를 산출

함으로써 객관적 지표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에

서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려는 시도 외에도, 

한국인 행복인식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 여

기에서는 가족관계 또는 가정화목, 자기조절 

및 자기효능감, 인간관계, 성취, 경제력의 중

요성을 밝힌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족관계 또는 가정화목의 중요성은 많은 연

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전경숙과 정태연(2009)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

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관계, 

개성, 성적, 종교, 이성 친구, 외모, 자기발견, 

경제력, 우정관계, 심리적 여유와 같은 10개의 

요인이 밝혀졌다. 그중에서 가족관계 요인의 

설명변량이 가장 높음으로써, 가족관계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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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행복구성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였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고등학생과 부모

를 대상으로 한 전 경숙, 정태연과 황빙의

(2008)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행복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개념적으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들에

서도,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어 왔다. 박

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해 주고, 애정적

인 양육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의 높은 생

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박영신, 김

의철과 민병기(2002)의 연구에서는 단순 상관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부모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해 줄수록, 자녀들의 

생활만족도가 증진되었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유발하지만,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슬기와 방희정(2011)이 초등학

교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부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박영신, 박영균, 김의

철과 한기혜(2011)가 도시 및 농촌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분석을 하였을 때,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

키고, 이렇게 낮아진 효능감은 삶의 질을 낮

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오남(2004)이 모자

가족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도구적 지지,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 친구관계만족도, 자존감, 

학교성적, 문제해결적 대처, 정서적 지지가 순

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

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준다.

비록 가정환경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부모

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청

소년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매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김정민과 유안진

(2005)은 부모 이혼여부가 청소년의 우울과 외

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

모애착 변인을 추가하였다. 원래 유의한 예언

변인으로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부모 이혼

여부는 유의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부모애착

이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에 대해 유의한 예

언변인으로서 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

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부모가 이혼을 하면 

청소년자녀가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는 이러한 우

울과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이혼여부

가 더 이상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

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매

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도 가족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a)은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의 가

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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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강한 직접

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

을수록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만약 부부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

이 심화될 경우는,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아지

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의도하게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박영신, 안귀옥, 2012).

둘째, 자기조절능력은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 증진을 위

해 중요한 심리특성임이 밝혀져 왔다. 예컨대 

한국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김의철, 박영신, 

2006b). 이러한 자기조절 개념범주를 구성하는 

개념항목들은 긍정적 사고, 적극적 태도, 자기

계발, 노력, 성실 등으로 대표되었다.

Bandura(1997)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통

제력에 대한 신념이고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에 대한 통제 및 자기조절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복이나 삶의 질

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변인인 것으로 양적 

분석을 통한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한지숙

(2011)이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

적 변인들로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

기효능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의 57%나 

차지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영균(2010)의 

연구에서는 세대 차이와 갈등이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삶의 질

이 감소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

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왔

다. 박영신, 김의철과 신영이(2011)가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효도가 가정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누적되어 왔다. 예컨대 김의철

과 박영신(2001)이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

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대해 상관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낮은 스트레스 및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박영신, 김의

철과 민병기(2002)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

성에 대한 모형을 LISREL 검증한 바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한 직접효과와 청소

년 자기효능감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동시적으

로 매우 의미있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형성

에 작용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박영

신과 김의철(2008b)은 인간관계 변인에 초점을 

두고 정리한 바 있다. 가정에서 부모자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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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제자매관계와 삶의 질, 학교에서 교사학

생관계 및 친구관계와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

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토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맥락 속에서 

인간관계와 삶의 질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예

컨대 자녀가치와 가족관계의 변화, 정보화시

대에 질적으로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시각 등

에서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검토

되었다.

삶의 질 증진에 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

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영신(2005)이 환자

집단에 대한 면접을 토대로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질병

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사

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취가 행복이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

어 왔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높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삶의 질을 높

게 지각하였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은실(2009)

이 교사를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직무성취도는 직무만족도에 매우 의미있

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단기 종단분석에서 

일관되게 밝혀졌다. 즉 직무에서 만족하는 정

도가 높은 교사들일수록 직무성취도가 높았다.

성취와 행복의 관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 확인되어 왔는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특별

히 학업과 관련된 성취가 중요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

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성

취도는 행복에 대해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보

다는 행복에 대한 효과 크기가 작았으나, 학

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한 것

으로 지각하였다.

김오남(2004)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모자가족

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학

교성적이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포함된 바 

있다. 즉 학교사회적 변인으로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경제

적 요소가 어떠한 작용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

(2006)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

로 부각되었다. 동시에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경제 불안 및 정치 불안이 

대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요인의 중

요성이 확인되었다.

서은국 등(2010)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

회에서 행복한 사람의 특성 중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포함된 바 있다. 전경숙, 정태연

과 황빙의(2008)가 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족관계

와 더불어 경제적 성공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

으로 밝혀졌다.

임영진 등(2010)이 정신적 웰빙과 소득수준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정신적 웰빙 수치도 함께 상승하

였다. 즉 가구별 월수입을 200만원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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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500만원 이상까지 5개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월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

신적 웰빙 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과연 돈이 많이 있으면 더욱 행복한

가? 만약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박영

신과 김의철(2009a)이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분

석하였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 즉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월평균 수입 변인이 제외되어도 

행복모형의 적합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돈이 있을수록 더 행복하지만, 연구모형에 설

정된 다른 변인들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서

는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 자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4～5

배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능감과 

직업에서 성취감은 각각 월평균 수입보다 행

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하면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그러므로 월

평균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다른 변

인들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같이 경로모

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보다 효과크기가 상

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적인 영향

력을 나타냄으로써, 월평균 수입이 적은 사람

보다는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서

의 행복감을 더 많이 누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2. 세대별, 학교수준별, 성별 행복의 차이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행복이나 삶의 질 또

는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행

복에 대한 토착심리를 규명함에 있어 하위집

단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세대집단별, 학교수

준별, 성별 행복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과 성인 세대 집단별 차이와 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대 집단의 

구분은 당연히 연령을 기반으로 함축하고 있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대 집단과 더불어 

연령별 차이를 다룬 연구들도 함께 검토하기

로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성인은 삶의 질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집단보다, 가정생활

과 여가생활 및 종합적인 삶의 질을 더욱 긍

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서은국 등(2010)이 개발한 행복지수 측정문

항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연령

별로 행복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

체 행복지수 경우에 연령과 성별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남자는 40대 집단의 행복지수가 가

장 낮았으나, 여자는 40대 집단의 행복 수준

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전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의 하나인 삶의 만족에서 연령별 주효과가 

있었는데, 20대 젊은이들이 60대 이상 노인보

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동시에 삶

의 만족 영역별, 연령별,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밝혀졌다. 예컨대 개인적 삶의 만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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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대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했으나, 

40대 50대 집단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만

족했다.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은 20대와 30

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40대가 되면서 남

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여 소속 집단 만

족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행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부정적 

정서 경험에서도 연령별 주효과가 있었다. 즉 

20대 젊은이들이 30대, 50대, 60대 이상 집단

보다 부정적 정서(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

한)를 더 자주 경험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서 20대 젊은이들이 60대 이상 노인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것과는 반대의 결과

이나, 어쨌든 연령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전경숙, 정태연과 황빙의(2008)의 연구에서

도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의 행복을 비교한 결

과, 부모세대가 고등학생 자녀들보다 행복 수

준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김명언, 김의철과 

박영신(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세대

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서은국 등(2010)의 결과와 달리, 임영진 등

(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정신적 웰빙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물론 연령을 20대 30

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5개 범주로 분류하

고 정신적 웰빙을 비교하였을 때, 60대 이상

의 노인이 타 연령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신적 웰빙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60대 이

상 노인 집단은 정신적 웰빙과 관련이 깊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들 변

인을 통제하고 연령 변인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는, 연령별로 정신적 웰빙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정신적 웰빙과 무관함을 보여주었다.

행복이 연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연령집단

간 행복의 차이 검증만이 아니라, 행복을 종

속변인으로 하는 경로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

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20대에서 8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7개 변인(월평균수입, 연령, 학력,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의 영향을 분

석하였을 때, 다른 변인들은 모두 경로모형 

상에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연

령변인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매우 낮

은 상관은 있었지만, 인과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연령이 적거나 많거나 

하는 사실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

단이 연령의 차이를 내포하듯이,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 집단도 연령의 차이를 동

시에 의미한다. 이종한과 박은아(2010)가 학교

수준별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였을 때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

생과 중학생은 가족의 화목이나 마음의 평화

와 같은 내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학벌, 직업, 돈과 

같은 외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세 

하위집단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 세 집

단 중에 가장 낮았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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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정생활에서나 학교생활에서도 동일한 패

턴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 변인도 행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정보 변인으로, 주로 성인 집단에서 확인

되어 왔다. 서은국 등(2010)이 개발한 한국인 

행복 지수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 행복의 정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

자가 남자보다 전체 행복지수가 의미있게 높

았다. 행복의 구성요소별로 보았을 때, 삶의 

만족도라는 인지적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였고, 정서의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c)은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한국 성인 

남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결혼한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과

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직

업에서의 성취가, 여자는 자녀의 성공이 행복

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성별과 직업유무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11)은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

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차이만이 아니라, 여자 성인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의 행복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영향이 가장 컸으나, 그 다음으로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연령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

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은 배우자 정서적 지

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행복, 월

평균 수입, 학력의 순서였다. 전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어려움

극복효능감, 배우자 정서적 지원, 직업성취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 남편의 행복을 설명

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

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의 순서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중년기 성인 남녀 집단 모

두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

능감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변인이었다. 그

러나 전업주부든 취업주부든 여자들은 자녀가 

행복할수록 행복하였으나, 전업주부 남편이든 

취업주부 남편이든 남자들은 자녀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이 아

니었다. 오히려 남자 성인들은 직업에서의 성

취가 중요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자녀의 행복이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취업주부는 자녀의 행복보다는 본

인 직업에서의 성취가 두 배 정도로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3.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부모가 지

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

착심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물론 행복에 대해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들이 갖는 행

복과 관련된 고유한 심리적 특성들이 어떠한

가를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행복 및 불행에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

과는, 한국인이 지각하는 행복 토착심리의 특

징을 탐색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온 한국인 토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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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별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초등 중 고 대 계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남 1,451 143 134 103  86 466 269 - 270 - 211 - 235 -  985

여 1,504 126 136 108 149 519 - 269 - 270 - 211 - 235  985

계 2,955 269 270 211 235 985 269 269 270 270 211 211 235 235 1,970

표 1. 분석대상

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들과 더불

어, 한국인 토착심리의 기반을 이해해 나가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

행연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인의 삶의 질

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6b; 박

영신, 김의철, 2006)에서 밝혀진 결과들과 어

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써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행복의 토착심리 규명을 위해, 크

게 네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 둘째는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셋째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 

넷째는 가장 불행할 때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의미에 따

라 질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에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함

에 있어, 표집된 전체집단의 반응패턴도 분석

하지만,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응답자들의 반

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정리를 해 나가

면,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

이 있다. 행복 토착심리 질적 분석을 위한 하

위집단 분류의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하위집

단별 행복에서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별 행복의 차이, 청소

년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부모 성별 행복

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총 3,268명으로

서, 청소년 1,103명(초 322명, 중 287명, 고 213

명, 대 281명)이고 그들의 부모 2,165명(부 

1,076명, 모 1,089명)이었다. 그러나 수거된 답

지를 모두 검토한 결과, 많은 응답을 빠뜨리

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답지들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모의 답지가 없고 

청소년만 응답한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되어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자료의 수는 표 1과 같다. 청

소년 985명(초 269명, 중 270명, 고 211명, 대 

235명) 이었으며, 그들의 아버지 985명, 어머

니 985명으로 구성되어 부모가 1,970명이었다. 

따라서 전체 분석대상 수는 2,955명이었다. 성

별로는 남자가 1,451명, 여자가 1,504명이었다.

분석대상의 배경정보를 살펴본 결과, 연령

은 초등학생이 평균 11.68세, 중학생은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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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고등학생은 15.84세, 대학생은 20.97세이었

다. 분석대상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수/A 

17.0%, 우/B 43.4%, 미/C 29.8%, 양/D 7.8%, 가

/F 2.0%의 분포였다.

부모집단의 평균 연령은 44.52세로서, 범위

는 32세부터 64세까지였다. 하위집단별 연령 

평균은 초등학생 부모가 41.87세, 중학생 부모

는 42.69세, 고등학생 부모는 44.73세, 대학생 

부모는 49.40세이었다. 부모집단의 학력은 초

등학교 졸업이 1.3%, 중학교 졸업이 42.%, 고

등학교 졸업이 48.9%, 대학교 졸업이 41.0%, 

대학원 졸업이 4.6%였다. 직업은 무직/가정주

부 23.1%, 노동/생산직 15.0%, 판매/서비스직 

24.3%, 사무/관리직 23.2%, 고위관리/전문직 

14.3%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최상 

0.5%, 상 12.2%, 중 72.9%, 하 13.2%, 최하 

1.2% 이었고, 사회계층은 최상류층 0.4%, 상류

층 7.5%, 중류층 76.2%, 하류층 14.8%, 극빈층 

1.1% 이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

작되었다. 질문지의 유형은 청소년용과 부모

용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행복을 측정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로는 연

령, 성별, 학업성취도를 질문하였다. 행복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

복의 정도를 질문하고, 각각에 대해 ‘매우 불

행’에서 ‘매우 행복’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하였는지, 언제 가장 불행

하였는지, 행복하기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다.

부모용 질문지도 배경정보와 행복을 측정하

는 문항들로 구성된 점에서 청소년용 질문지

와 동일하였다. 단, 배경정보에 포함된 문항들

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성인 집단에 적

절하도록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 사회계층을 질문하였다.

부모용 질문지에서 행복은 가정생활, 직장

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질문함으로써, 청소년 질문지에서 학교생활이 

부모용 질문지에서 직장생활로 바뀌고, 나머

지는 동일하였다. 답지는 각각에 대해 ‘매우 

불행’에서 ‘매우 행복’으로 대표되는 5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행복의 토착심리 분석

을 위해, 청소년용 질문지와 동일하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행복을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반응하

도록 문항이 제작되었다.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토착심리에 대한 자

유반응형 응답은 유사 개념끼리 종합하는 과

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채점자간 신

뢰도를 구한 결과는 95.8%로 높게 나타났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제작된 청소년용 질문지는 초, 중, 고, 대학

교의 수업시간에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실시하거나, 그들의 협조 아래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

지는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질문

지를 모두 배부하고, 각자 집에서 실시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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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별 N M SD t

전반적 행복
청소년  974 3.94 .79 3.06**

부모 1954 3.85 .79

가정생활
청소년  982 4.12 .88 13.40

***

부모 1967 4.06 .84

여가생활
청소년  978 4.03 .91 13.43***

부모 1943 3.55 .92

**p<.01, ***p<.001

표 2.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행복의 차이 t-검증

서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실에서 청소년용 질문지 실시에 소요

된 시간은 평균 20∼30분이었다. 부모용 질문

지를 갖고 오지 않는 경우는 계속 독려하여 

최대한 수거를 노력하였다.

수거된 질문지는 성실하게 응답되었는지 모

두 검토되었으며, 또한 청소년과 부모의 답지

가 모두 수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최종분석대

상이 확정되었다. 행복과 관련하여 질적으로 

응답된 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들이 모두 

입력되었으며, 동일한 반응들끼리 묶여 항목

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서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범주와 항목으로 

제작된 개념 틀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이 

숫자로 코딩되었으며, 입력된 자료에 대해 빈

도분석을 하였다.

질적 측정을 시도하는 문항 외에 양적 측정

을 목표로 한 문항들이 있었다. 종합적인 행

복 및 행복의 하위영역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문항들은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에 활

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이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세 측

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과 부모 세대

별 행복의 차이, 둘째, 청소년 하위집단으로서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셋째, 부모 하위집단

으로서 성별 행복의 차이로 접근하였다.

먼저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행복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를 보면, 청소년과 부모 집단은 전반적 행복

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이 부모보

다 약간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

년이 부모 세대보다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더 높았다.

두 세대 집단별 행복의 하위영역에서 차이

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에서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청소

년이 부모보다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모

두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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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수준 N M sd F

전반적 행복 초등학생 263  4.13b .82  8.14***

중학생 268  3.90a .81

고등학생 208  3.78
a .78

대학생 235  3.92a .68

가정생활 초등학생 266 4.22 .87  1.79

중학생 270 4.10 .94

고등학생 211 4.04 .89

대학생 235 4.11 .82

학교생활 초등학생 266  3.91
b .88  6.39***

중학생 269  3.82ab .92

고등학생 211  3.64
a .84

대학생 235  3.61a .87

여가생활 초등학생 265  4.30
c .86 13.76***

중학생 269  4.04b .91

고등학생 209  3.96ab .95

대학생 235  3.80a .87

a, b, c는 Scheffe검증 결과임. ***p<.001

표 3. 청소년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일원변량분석

정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부모보다 더욱 행복

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별 행복의 차

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먼저 성별로 분류하였

다. 남녀 청소년의 행복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전반적 행복(t=-.67, p=.502)과 행복의 하위

영역별 분석에서 모두 p>.05 수준으로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생활(t=-.62, p=.534), 

학교생활(t=-1.57, p=.118), 여가생활(t=.63, p= 

.528).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은 전반적인 행복 

수준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및 여

가생활에서의 행복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청소년 하위집단을 학교수준별로 분류

하여 행복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 행복은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대

학생은 동질집단으로 나왔고, 이 세집단과 초

등학생만 이질집단이었다. 초등학생이 나머지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초등학생

이 중 고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행복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역별

로 차이가 있었다. 가정생활은 p>.05 수준으로

서 학교수준별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210  인간발달연구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별 N M SD t

전반적 행복
부 976 3.85 .78 .29

모 978 3.84 .79

가정생활
부 983 4.13 .83 3.43 ***

모 984 4.00 .85

직장생활
부 964 3.56 .78 -1.85

모 646 3.64 .77

여가생활
부 973 3.56 .90 .50

모 970 3.54 .94

***p<.001

표 4. 부모 성별 행복의 차이 t-검증

었다. 네 집단의 평균값을 보면, 모두 4.0 이

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가정에서 높은 행복감을 갖

고 있고, 그러한 공통적인 경향 때문에,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교생활은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초

등학생이 이질집단이고, 중학생은 또 다른 이

질집단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행복의 평균

값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

서 느끼는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중학생이며, 이 두 집단에 비해 고등학

생과 대학생은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여가생활도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검

증 결과는,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각각 이질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집단별로 여

가생활에서 행복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

학생이 가장 높고, 학교수준이 점차 높아질수

록 낮은 평균값을 보여, 대학생 때 여가생활

에서 행복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초등학생들이 여가생활에서 행복도가 가

장 높고, 중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는 부모 하위집단을 성별로 분류하였을 

때 행복에서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이다. 전

반적 행복은 p>.05 수준으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은 전

반적인 행복에서 차이가 없고 거의 유사하다

는 설명이 가능하다.

행복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생활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집단의 행복 평균값을 비교해 

볼 때, 아버지가 어머니 집단보다 더욱 높은 

값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특별히 가정에서의 행복수준이 

높았는데, 성별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가

정에서 행복이 더 큰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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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중에서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에서 

행복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는, p>.05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은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지

각하는 행복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지각

이상에서 청소년과 부모 집단별 행복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로 행복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청

소년 집단 내에서 성별로는 행복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수준별로는 전반적 행복과 학

교생활 및 여가생활의 행복에서 차이가 있었

다. 부모 집단 경우에, 성별에 따라 가정생활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인의 행

복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함에 있어, 전체

집단만이 아니라, 하위집단별로 분석할 필요

가 시사된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로,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로, 부모 집단 내에서 

성별로 행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행복

과 관련된 토착심리 규명 과정에서도, 이러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의 행복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을 위한 표 5∼표 8을 전체집단

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 세대별, 청소년 

학교수준별, 부모 성별로 분석하였다.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에 대한 토착

심리를 규명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

한 때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화목이 39.0%

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 범주에는 

가족과 함께 함이 대표적이었고, 이외에 가정 

화목, 가족여행, 가족간 대화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2개 있었는데, 자녀의 출산과 성

장 범주에는 자녀의 출산, 성장, 성공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성취 범주에는 

목표성취, 학업성취, 인정받음과 같은 항목들

이 포함되었다. 5%∼10% 사이의 반응율을 보

인 대표적 범주들로는 휴식 및 여가시간, 건

강,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세 개의 범주가 

있었다. 휴식 및 여가시간 범주는 휴식시간, 

하고싶은 것을 함, 여행, 여가생활, 컴퓨터 게

임함과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이었고, 건강 범

주는 가족 건강, 자녀 건강, 개인 건강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에

는 친구와 놀 때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이외

에 사람들과 어울림,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비록 5% 미만이지만 대

표적인 범주들로는 정서적 안녕감, 지난 시절, 

경제적 안정과 같은 범주들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집단 경우에 가정의 화목이 30.9%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휴

식 및 여가시간(17.9%) 원만한 인간관계(17.0%) 

개인적 성취(15.9%)가 각각 15%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나타낸 세 범주였다. 부모 집단도 

가정의 화목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청소년보다도 더 비율이 높아 43.1%나 됨으로

써, 거의 2명 중 1명 정도가 가정이 화목할 

때 행복하다는 반응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으로서 응답자의 20.0%가 

지적함으로써, 부모는 5명 중에서 1명이 자녀

의 출산과 성장에 관련하여 가장 행복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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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화목 1091(39.0) 86(32.0) 99(38.7) 52(26.3) 57(24.9) 294(30.9) 398(43.1) 399(43.1) 797(43.1)

① 가족과 함께 함 456(16.3) 38(14.1) 49(19.1) 29(14.6) 27(11.8) 143(15.0) 161(17.4) 152(16.4) 313(16.9)

② 가정 화목 253( 9.0) 11( 4.1) 12( 4.7) 8( 4.0) 11( 4.8) 42( 4.4) 118(12.8) 93(10.0) 211(11.4)

③ 가족 여행 152( 5.4) 26( 9.7) 16( 6.3) 6( 3.0) 9( 3.9) 57( 6.0) 46( 5.0) 49( 5.3) 95( 5.1)

④ 가족간 대화 61( 2.2) 7( 2.6) 9( 3.5) 7( 3.5) 3( 1.3) 26( 2.7) 7(  .8) 28( 3.0) 35( 1.9)

⑤ 가족과 함께 식사 50( 1.8) 3( 1.1) 7( 2.7) 2( 1.0) 1(  .4) 13( 1.4) 20( 2.2) 17( 1.8) 37( 2.0)

⑥ 가족간 사랑과 믿음 49( 1.7) 1(  .4) 6( 2.3) - 5( 2.2) 12( 1.3) 14( 1.5) 23( 2.5) 37( 2.0)

⑦ 행복한 결혼생활 40( 1.4) - - - - - 26( 2.8) 14( 1.5) 40( 2.2)

⑧ 가족의 성취 30( 1.1) - - - 1(  .4) 1(  .1) 6(  .7) 23( 2.5) 29( 1.6)

 2. 자녀의 출산과 성장 370(13.2) - - - - - 167(18.1) 203(21.9) 370(20.0)

① 자녀 출산 179( 6.4) - - - - - 86( 9.3) 93(10.0) 179( 9.7) 

② 자녀 성장 100( 3.6) - - - - - 38( 4.1) 62( 6.7) 100( 5.4)

③ 자녀의 성공 91( 3.2) - - - - - 43( 4.7) 48( 5.2) 91( 4.9)

 3. 개인적 성취 283(10.1) 33(12.3) 33(12.9) 22(11.1) 63(27.5) 151(15.9) 82( 8.9) 50( 5.4) 132( 7.1)

① 목표성취 130( 4.6)  7( 2.6) 11( 4.3) 10( 5.1) 20( 8.7) 48( 5.0) 48( 5.2) 34( 3.7) 82( 4.4)

② 학업성취 62( 2.2) 13( 4.8) 16( 6.3) 9( 4.5) 24(10.5) 62( 6.5) - - -

③ 인정받음 59( 2.1) 13( 4.8) 6( 2.3) 3( 1.5) 6( 2.6) 28( 2.9) 26( 2.8) 5(  .5) 31( 1.7)

④ 적성에 맞는 일함 32( 1.1) - - - 13( 5.7) 13( 1.4) 8(  .9) 11( 1.2) 19( 1.0)

 4. 휴식 및 여가시간 264( 9.4) 62(23.0) 50(19.5) 37(18.7) 21( 9.2) 170(17.9) 54( 5.9) 40( 4.3) 94( 5.1)

① 휴식시간 77( 2.7) 10( 3.7) 16( 6.3) 8( 4.0) 10( 4.4) 44( 4.6) 24( 2.6) 9( 1.0) 33( 1.8)

② 하고 싶은 것 함 67( 2.4) 13( 4.8) 15( 5.9) 17( 8.6) 4( 1.7) 49( 5.1) 9( 1.0) 9( 1.0) 18( 1.0)

③ 여행 55( 2.0) 16( 5.9) 3( 1.2) 5( 2.5) 4( 1.7) 28( 2.9) 13( 1.4) 14( 1.5) 27( 1.5)

④ 여가생활 36( 1.3) 3( 1.1) 9( 3.5) 5( 2.5) 3( 1.3) 20( 2.1) 8(  .9) 8(  .9) 16(  .9)

⑤ 컴퓨터 게임함 29( 1.0) 20( 7.4) 7( 2.7) 2( 1.0) - 29( 3.0) - - -

 5. 건강 194( 6.9) 4( 1.5) 3( 1.2) 2( 1.0) - 9(  .9) 94(10.2) 91( 9.8) 185(10.0)

① 가족 건강 152( 5.4) 3( 1.1) 2(  .8) 2( 1.0) - 7(  .7) 74( 8.0) 71( 7.7) 145( 7.8)

② 자녀 건강 25(  .9) - - - - - 11( 1.2) 14( 1.5) 25( 1.4)

③ 개인 건강 17(  .6) 1(  .4) 1(  .4) - - 2(  .2) 9( 1.0) 6(  .6) 15(  .8)

 6. 원만한 인간관계 169( 6.0) 51(19.0) 38(14.8) 44(22.2) 29(12.7) 162(17.0) 3(  .3) 4(  .4) 7(  .4)

① 친구와 놀 때 124( 4.4) 45(16.7) 35(13.7) 31(15.7) 9( 3.9) 120(12.6) 3(  .3) 1(  .1) 4(  .2)

② 사람들과 어울림 26(  .9) 1(  .4) - 12( 6.1) 13( 5.7) 26( 2.7) - - -

③ 원만한 인간관계 19(  .7) 5( 1.9) 3( 1.2) 1(  .5) 7( 3.1) 16( 1.7) - 3(  .3) 3(  .2)

 7. 정서적 안녕감 133( 4.7) 21( 7.8) 15( 5.9) 23(11.6) 12( 5.2) 71( 7.5) 22( 2.4) 40( 4.3) 62( 3.4)

① 정서적 여유 56( 2.0) 8( 3.0) 8( 3.1) 6( 3.0) 9( 3.9) 31( 3.3) 6(  .7) 19( 2.1) 25( 1.4)

② 즐거움 42( 1.5) 13( 4.8) 6( 2.3) 13( 6.6) - 32( 3.4) 5(  .5) 5(  .5) 10(  .5)

③ 신앙생활 35( 1.2) - 1(  .4) 4( 2.0) 3( 1.3) 8(  .8) 11( 1.2) 16( 1.7) 27( 1.5)

 8. 지난 시절 95( 3.4) 6( 2.2) 3( 1.2) 9( 4.5) 29(12.7) 47( 4.9) 26( 2.8) 22( 2.4) 48( 2.6)

① 어린시절 35( 1.2) 6( 2.2) 2(  .8) 8( 4.0) 12( 5.2) 28( 2.9) 5(  .5) 2(  .2) 7(  .4)

② 신혼시절 23(  .8) - - - - - 12( 1.3) 11( 1.2) 23( 1.2)

③ 학창시절 19(  .7) - - - 9( 3.9) 9(  .9) 3(  .3) 7(  .8) 10(  .5)

④ 연애시절 18(  .6) - 1(  .4) 1(  .5) 8( 3.5) 10( 1.1) 6(  .7) 2(  .2) 8(  .4)

 9. 경제적 안정 93( 3.3) 2(  .7) 2(  .8) 2( 1.0) 2(  .9) 8(  .8) 46( 5.0) 39( 4.2) 85( 4.6)

① 내 집 마련 34( 1.2) - - - - - 18( 2.0) 16( 1.7) 34( 1.8)

② 안정된 수입 32( 1.1) - - - - - 19( 2.1) 13( 1.4) 32( 1.7)

③ 경제적 여유 19(  .7) - - - - - 9( 1.0) 10( 1.1) 19( 1.0)

④ 용돈 받음 8(  .3) 2(  .7) 2(  .8) 2( 1.0) 2(  .9)   8(  .8) - - -

10. 항상 행복함 63( 2.2) 2(  .7) 7( 2.7) 4( 2.0) 9( 3.9)  22( 2.3) 15( 1.6) 26( 2.8) 41( 2.2)

11. 기타 46( 1.6) 2(  .7) 6( 2.3) 3( 1.5) 7( 3.1)  18( 1.9) 16( 1.7) 12( 1.3) 28( 1.5)

① 없음 41( 1.5) 1(  .4) 4( 1.6) 3( 1.5) 6( 2.6)  14( 1.5) 16( 1.7) 11( 1.2) 27( 1.5)

② 기타 5(  .2) 1(  .4) 2(  .8) - 1(  .4)   4(  .4) - 1(  .1) 1(  .1)

계 2801(100) 269(100) 256(100) 198(100) 229(100) 952(100) 923(100) 926(100) 1849(100)

표 5.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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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자기조절 1192(42.5) 83 (32.8) 119 (47.0) 105 (52.5) 120 (51.7) 430(45.4) 377 (40.8) 385 (41.1) 762(40.9)

① 꾸준한 노력 406(14.5)  23 ( 8.8)  46 (18.2)  29 (14.5)  44 (19.0) 142(15.0) 142 (15.4) 122 (13.0) 264(14.2)

② 긍정적 사고 280(10.0)  19 ( 7.3)  22 ( 8.7)  38 (19.0)  52 (22.4) 131(13.8)  50 ( 5.4)  99 (10.6) 149( 8.0)

③ 최선을 다함 171( 6.1)  12 ( 4.6)   8 ( 3.2)   5 ( 2.5)   4 ( 1.7) 29( 3.1) 101 (10.9)  41 ( 4.4) 142( 7.6)

④ 자기관리 130( 4.6)  16 ( 6.1)  20 ( 7.9)  11 ( 5.5)  14 ( 6.0) 61( 6.4)  29 ( 3.1)  40 ( 4.3) 69( 3.7)

⑥ 마음 비움 100( 3.6)   2 (  .8)   4 ( 1.6)   7 ( 3.5)   5 ( 2.2) 18( 1.9)  38 ( 4.1)  44 ( 4.7) 82( 4.4)

⑦ 밝은 생활태도 56( 2.0)   9 ( 3.4)  15 ( 5.9)  13 ( 6.5)   1 (  .4) 38( 4.0)   4 (  .4)  14 ( 1.5) 18( 1.0)

⑧ 인내함 49( 1.7)   5 ( 1.9)   4 ( 1.6)   2 ( 1.0) - 11( 1.2)  13 ( 1.4)  25 ( 2.7) 38( 2.0)

 2. 가정의 화목 434(15.5)  36 (13.7)  26 (10.3)  12 ( 6.0)   8 ( 3.4) 82( 8.7) 193 (20.9) 159 (17.0) 352(18.9)

① 가정화목 104( 3.7)  11 ( 4.2)   7 ( 2.8)   2 ( 1.0)   2 (  .9) 22( 2.3)  46 ( 5.0)  36 ( 3.8) 82( 4.4)

② 가정에 충실 85( 3.0)   1 (  .4)   1 (  .4)   2 ( 1.0) - 4(  .4)  48 ( 5.2)  33 ( 3.5) 81( 4.4)

③ 가족간 대화 77( 2.7)   3 ( 1.1)   2 (  .8)   6 ( 3.0)   1 (  .4) 12( 1.3)  40 ( 4.3)  25 ( 2.7) 65( 3.5)

④ 가족과 함께 함 56( 2.0)   6 ( 2.3)   2 (  .8)   1 (  .5)   2 (  .9) 11( 1.2)  25 ( 2.7)  20 ( 2.1) 45( 2.4)

⑤ 가족간 사랑 47( 1.7) - - - - -  24 ( 2.6)  23 ( 2.5) 47( 2.5)

⑥ 부모님께 순종 33( 1.2)  15 ( 5.7)  14 ( 5.5)   1 (  5)   3 ( 1.3) 33( 3.5) - - -

⑦ 자녀양육 32( 1.1) - - - - -  10 ( 1.1)  22 ( 2.4) 32( 1.7)

 3. 원만한 인간관계 308(11.0)  43 (16.4)  30 (11.9)  19 ( 9.5)  31 (13.4) 123(13.0)  77 ( 8.3) 108 (11.5) 185( 9.9)

① 상대방 배려 155( 5.5)  11 ( 4.2)   7 ( 2.8)   5 ( 2.5)   5 ( 2.2) 28( 3.0)  55 ( 5.9)  72 ( 7.7) 127( 6.8)

② 사랑과 믿음 61( 2.2)   2 (  .8)   3 ( 1.2)   2 ( 1.0)   6 ( 2.6) 13( 1.4)  16 ( 1.7)  32 ( 3.4) 48( 2.6)

③ 사람들과 어울림 49( 1.7)   5 ( 1.9)   7 ( 2.8)   7 ( 3.5)  20 ( 8.6) 39( 4.1)   6 (  .6)   4 (  .4) 10(  .5)

④ 친구와 놀기 43( 1.5)  25 ( 9.5)  13 ( 5.1)   5 ( 2.5) - 43( 4.5) - - -

 4. 건강관리 234( 8.3)   3 ( 1.1)   3 ( 1.2)   4 ( 2.0)   2 (  .9) 12( 1.3) 107 (11.6) 115 (12.3) 222(11.9)

① 건강관리 205( 7.3)   3 ( 1.1)   3 ( 1.2)   4 ( 2.0)   2 (  .9) 12( 1.3) 100 (10.8)  93 ( 9.9) 193(10.4)

② 가족 건강관리 29( 1.0) - - - - -   7 (  .8)  22 ( 2.4) 29( 1.6)

 5. 정서적 안녕감 183( 6.5)  16 ( 6.1)   9 ( 3.6)   8 ( 4.0)  21 ( 9.1) 54( 5.7)  47 ( 5.1)  82 ( 8.8) 129( 6.9)

① 만족감 92( 3.3)  12 ( 4.6)   6 ( 2.4)   6 ( 3.0)   9 ( 3.9) 33( 3.5)  21 ( 2.3)  38 ( 4.1) 59( 3.2)

② 심리적 여유 57( 2.0)   4 ( 1.5)   2 (  .8)   2 ( 1.0)  11 ( 4.7) 19( 2.0)  14 ( 1.5)  24 ( 2.6) 38( 2.0)

③ 신앙생활 34( 1.2) -   1 (  .4) -   1 (  .4) 2(  .2)  12 ( 1.3)  20 ( 2.1) 32( 1.7)

 6. 공부를 열심히 함 127( 4.5)  48 (18.3)  38 (15.0)  22 (11.0)  19 ( 8.2) 127(13.4) - - -

① 열심히 공부함 73( 2.6)  24 ( 9.2)  22 ( 8.7)  16 ( 8.0)  11 ( 4.7) 73( 7.7) - -

② 공부함 36( 1.3)  16 ( 6.1)  10 ( 4.0)   5 ( 2.5)   5 ( 2.2) 36( 3.8) - - -

③ 학생본분에 충실 18(  .6)   8 ( 3.1)   6 ( 2.4)   1 (  .5)   3 ( 1.3) 18( 1.9) - - -

 7. 휴식 및 여가시간 111( 4.0)  17 ( 6.5)  18 ( 7.1)  16 ( 8.0)   6 ( 2.6) 57( 6.0)  24 ( 2.6)  30 ( 3.2) 54( 2.9)

① 자유시간 51( 1.8)  14 ( 5.3)  17 ( 6.7)  10 ( 5.0)   5 ( 2.2) 46( 4.9)   2 (  .2)   3 (  .3) 5(  .3)

② 휴식 25(  .9)   3 ( 1.1)   1 (  .4)   6 ( 3.0)   1 (  .4) 11( 1.2)   8 (  .9)   6 (  .6) 14(  .8)

③ 취미활동 24(  .9) - - - - -  10 ( 1.1)  14 ( 1.5) 24( 1.3)

④ 여가생활 11(  .4) - - - - -   4 (  .4)   7 (  .7) 11(  .6)

 8. 경제적 안정 109( 3.9) -   1 (  .4)   2 ( 1.0)   6 ( 2.6) 9( 1.0)  63 ( 6.8)  37 ( 4.0) 100( 5.4)

① 안정적 수입 42( 1.5) -   1 (  .4)   2 ( 1.0)   5 ( 2.2) 8(  .8)  21 ( 2.3)  13 ( 1.4) 34( 1.8)

② 경제적 여유 35( 1.2) - - -   1 (  .4) 1(  .1)  20 ( 2.2)  14 ( 1.5) 34( 1.8)

③ 경제적 능력 32( 1.1) - - - - -  22 ( 2.4)  10 ( 1.1) 32( 1.7)

 9. 개인적 성취 65( 2.3)   3 ( 1.1)   4 ( 1.6)  10 ( 5.0)  14 ( 6.0) 31( 3.3)  26 ( 2.8)   8 (  .9) 34( 1.8)

① 적성에 맞는 일함 25(  .9) - -   5 ( 2.5)   4 ( 1.7) 9( 1.0)  10 ( 1.1)   6 (  .6) 16(  .9)

② 사회적 성공 21(  .7)   1 (  .4)   2 (  .8)   1 (  .5)   3 ( 1.3) 7(  .7)  12 ( 1.3)   2 (  .2) 14(  .8)

③ 목표성취 19(  .7)   2 (  .8)   2 (  .8)   4 ( 2.0)   7 ( 3.0) 15( 1.6)   4 (  .4) - 4(  .2)

10. 기타 45( 1.6)  10 ( 3.8)   5 ( 2.0)   2 ( 1.0)   5 ( 2.2) 22( 2.3)  11 ( 1.2)  12 ( 1.3) 23( 1.2)

① 없음 38( 1.4)   9 ( 3.4)   4 ( 1.6) -   4 ( 1.7) 17( 1.8)   9 ( 1.0)  12 ( 1.3) 21( 1.1)

② 기타 7(  .2)   1 (  .4)   1 (  .4)   2 ( 1.0)   1 (  .4) 5(  .5)   2 (  .2) - 2(  .1)

계 2808(100) 262 (100) 253 (100) 200 (100) 232 (100) 947(100) 925 (100) 936 (100) 1861(100)

표 6.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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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건강 범

주로서, 응답자의 10.0%가 건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청

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 행

복하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초 중 고 대학생 집단별

로나 부와 모 집단별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가정의 화목 범주 다음으로 높은 반응율의 순

서에서는 세대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청

소년은 자유로운 휴식 및 여가시간과 원만한 

인간관계 및 개인적 성취가 대표적으로 부각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 건강을 

더욱 많이 지적하였다.

3.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청소년과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

야 한다고 지각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6

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자기조절이 42.5%나 됨으로써 응답자 거의 반

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자기조

절에는 꾸준한 노력, 긍정적 사고, 최선을 다

함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외

에도 자기관리, 마음 비움, 밝은 생활태도, 인

내함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관리

하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이외에 10%를 넘는 대표적인 범주들로는 

가정의 화목(15.5%)과 원만한 인간관계(11.0%)

였다. 가정의 화목 범주에는 가정에 충실, 가

족간 대화, 가족과 함께 함과 같은 항목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에는 상대방 배려, 사랑

과 믿음, 사람들과 어울림 등의 항목들이 포

함되었다. 그 다음에 5∼10%에 해당하는 범주

들로는 건강관리, 정서적 안녕감이, 5% 미만

이지만 의미있는 범주들로는 공부를 열심히 

함, 휴식 및 여가시간, 경제적 안정, 개인적 

성취가 있었다.

청소년 집단의 반응 분포를 보면, 자기조절

이 45.4%로 가장 높은 반응 범주였고, 그 다

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함(13.4%), 원만한 인간

관계(13.0%)가 각각 10%가 넘는 범주였다. 부

모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조절이 40.9%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10%를 넘는 대표적 범

주로는 가정의 화목(18.9%)과 건강관리(11.9%)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9.9%) 범주가 뒤를 이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이나 부모 집단 모두 행복하기 위해 스스

로 해야 할 일로서 자기조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이 일치하고, 이러한 인식은 각 

집단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 다음으로 청소

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부모들은 가정의 화목이 핵심

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더불어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4.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의 조건

표 7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

의 지각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화목이 29.5%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가족간의 사랑, 가족과 함께 함 

등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건강 범주 또한 

21.4%로 두 번째로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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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에 10∼20% 사이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는 자기조절(14.5%), 정서적 안녕감(13.5%), 

원만한 인간관계(1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 5% 미만이었지만 의미있는 범주로 확

인된 것은 경제적 안정, 휴식 및 여가시간, 개

인적 성취가 포함되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3개의 범주가 비슷

한 반응율을 보였는데, 가정의 화목이 21.7%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20.3%), 

정서적 안녕감(19.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가 14.7%로 뒤

를 이었다. 부모 집단도, 가정의 화목이 33.5%

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자기

조절(11.6%)과 정서적 안녕감(10.5%)이 10% 이

상의 비율로 대표적인 범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과 부모

집단 모두 가정의 화목을 행복의 조건으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은 가정의 화목 못지않게 자기조절과 

정서적 안녕감을 행복의 조건으로 많이 지적

하였다면, 부모는 건강을 가정의 화목 다음으

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가 있었다.

5. 청소년과 부모의 불행에 대한 지각

청소년과 부모의 불행에 대한 지각을 규명

하기 위해, 표 8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

할 때에 대한 지각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가정의 불화가 

24.4%로 응답자의 1/4이 응답한 가장 대표적

인 범주였다.

가정의 불화 범주에는 부모자녀 갈등이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싸움, 가족간 

불화, 가족간 의견충돌, 가족간 이해부족과 같

은 항목들이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는 건강 

문제로서 17.5%로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였

다. 그 다음으로 10% 내외의 높은 반응율을 

보인 범주가 3개 있었는데, 개인적 성취 어

려움(10.9%), 인간관계 어려움(10.1%), 경제적 

어려움(9.9%)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가장 불행한 때로서 

가정의 불화가 26.2%로 가장 높았는데, 그 범

주에 속한 항목들 중에서 부모자녀 갈등이 가

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 다음에 인간관

계 어려움(18.1%)과 개인적 성취 어려움(17.7%) 

범주가 각각 2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었

다. 정서적 불만(10.3%)도 10% 이상의 반응율

을 보였다.

부모 집단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불화가 23.4%로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

는데, 건강 문제도 22.6%로 거의 비슷한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가 넘는 반

응율을 보인 범주는 경제적 어려움(14.4%)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든 부모든 모두, 가

정에 불화가 있을 때 불행하게 지각하는 경우

가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인 경우

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불행하게 지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정의 불화 다음으로, 

인간관계 어려움과 개인적 성취의 어려움이 

비슷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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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화목 838(29.5) 64(24.5) 67(26.2) 31(15.4)  44(19.0) 206(21.7) 335(35.4) 297(31.6) 632(33.5)

① 가족간 사랑 388(13.7) 23( 8.8) 30(11.7) 16( 8.0)  17( 7.3)  86( 9.1) 144(15.2) 158(16.8) 302(16.0)

② 가정화목 230( 7.8) 12( 4.6) 14( 5.5) 6( 3.0)  12( 5.2)  44( 4.6) 116(12.3)  70( 7.4) 186( 9.9)

③ 가족과 함께 함 168( 5.9) 25( 9.6) 19( 7.5) 7( 3.5)  13( 5.6)  64( 6.8)  53( 5.6)  51( 5.4) 104( 5.5)

④ 가족간 대화 52( 1.8) 4( 1.5) 4( 1.6) 2( 1.0)   2(  .9)  12( 1.3)  22( 2.3)  18( 1.9) 40( 2.1)

 2. 건강 608(21.4) 25( 9.6) 18( 7.0) 19( 9.5)   9( 3.9)  71( 7.5) 267(28.2) 270(28.7) 537(28.5)

① 개인건강 470(16.6) 19( 7.3) 11( 4.3) 19( 9.5)   8( 3.4)  57( 6.0) 206(21.8) 207(22.0) 413(21.9)

② 가족건강 138( 4.9) 6( 2.3) 7( 2.7) -   1(  .4)  14( 1.5)  61( 6.4)  63( 6.7) 124( 6.6)

 3. 자기조절 411(14.5) 45(17.2) 51(19.9) 47(23.4)  50(21.6) 193(20.3) 101(10.7) 117(12.4) 218(11.6)

① 긍정적 사고 145( 5.1) 13( 5.0) 14( 5.5) 21(10.5)  20( 8.6)  68( 7.1)  31( 3.3)  46( 4.9) 77( 4.1)

② 마음 비움 114( 4.0) 1(  .4) 10( 3.9) 12( 6.0)  23( 9.9)  46( 4.8)  34( 3.6)  34( 3.6) 68( 3.6)

③ 노력 70( 2.5) 11( 4.2) 11( 4.3) 3( 1.5)   4( 1.7)  29( 3.1)  19( 2.0)  22( 2.3) 41( 2.2)

④ 밝은 생활태도 57( 2.0) 18( 6.9) 10( 3.9) 9( 4.5)   1(  .4)  38( 4.0)   9( 1.0)  10( 1.1) 19( 1.0)

⑤ 자기관리 25(  .9) 2(  .8) 6( 2.3) 2( 1.0)   2(  .9)  12( 1.3)   8(  .8)   5(  .5) 13(  .7)

 4. 정서적 안녕감 383(13.5) 34(13.0) 39(15.2) 43(21.4)  69(29.7) 185(19.5)  79( 8.4) 119(12.7) 198(10.5)

① 만족감 176( 6.2) 7( 2.7) 11( 4.3) 21(10.4)  36(15.5)  75( 7.9)  36( 3.8)  65( 6.9) 101( 5.4)

② 심리적 안정 107( 3.8) 8( 3.1) 9( 3.5) 15( 7.5)  21( 9.1)  53( 5.6)  24( 2.5)  30( 3.2) 54( 2.9)

③ 정서적 여유 47( 1.7) 2(  .8) 6( 2.3) 2( 1.0)  11( 4.7)  21( 2.2)   8(  .8)  18( 1.9) 26( 1.4)

④ 즐거움 36( 1.3) 17( 6.5) 13( 5.1) 5( 2.5)   1(  .4)  36( 3.8) - - -

⑤ 신앙생활 17(  .6) - - - - -  11( 1.2)   6(  .6) 17(  .9)

 5. 원만한 인간관계 285(10.0) 48(18.4) 35(13.7) 25(12.4)  32(13.8) 140(14.7)  66( 7.0)  79( 8.4) 145( 7.7)

① 상대방 배려 196( 6.9) 27(10.3) 26(10.2) 7( 3.5)   4( 1.7)  64( 6.7)  58( 6.1)  74( 7.9) 132( 7.0)

② 사람들과 어울림 42( 1.5) 11( 4.2) - 9( 4.5)  14( 6.0)  34( 3.6)   5(  .5)   3(  .3) 8(  .4)

③ 원만한 인간관계 26(  .9) - 4( 1.6) 3( 1.5)  14( 6.0)  21( 2.2)   3(  .3)   2(  .2) 5(  .3)

④ 친구와 놀기 21(  .7) 10( 3.8) 5( 2.0) 6( 3.0) -  21( 2.2) - - -

 6. 경제적 안정 138( 4.9) 1(  .4) 5( 2.0) 11( 5.5)  11( 4.7)  28( 2.9)  72( 7.6)  38( 4.0) 110( 5.8)

① 돈 76( 2.7) 1(  .4) 5( 2.0) 9( 4.5)   7( 3.0)  22( 2.3)  37( 3.9)  17( 1.8) 54( 2.9)

② 경제력 38( 1.3) - - - - -  23( 2.4)  15( 1.6) 38( 2.0)

③ 경제적 여유 24(  .8) - - 2( 1.0)   4( 1.7)   6(  .6)  12( 1.3)   6(  .6) 18( 1.0)

 7. 휴식 및 여가시간 69( 2.4) 23( 8.8) 17( 6.6) 17( 8.5)   8( 3.4)  65( 6.8)   2(  .2)   2(  .2) 4(  .2)

① 자유시간 56( 2.0) 18( 6.9) 15( 5.9) 15( 7.5)   8( 3.4)  56( 5.9) - - -

② 휴식시간 9(  .3) 5( 1.9) 2(  .8) 2( 1.0) -   9(  .9) - - -

③ 여가생활 4(  .1) - - - - -   2(  .2)   2(  .2) 4(  .2)

 8. 개인적 성취 65( 2.3) 14( 5.4) 15( 5.9) 7( 3.5)   4( 1.7)  40( 4.2)  14( 1.5)  11( 1.2) 25( 1.3)

① 학업성취 31( 1.1) 13( 5.0) 13( 5.1) 5( 2.5) -  31( 3.3) - - -

② 사회적 성공 24(  .8) 1(  .4) 2(  .8) 2( 1.0)   4( 1.7)   9(  .9)   9( 1.0)   6(  .6) 15(  .8)

③ 적성에 맞는 일함 10(  .4) - - - - -   5(  .5)   5(  .5) 10(  .5)

 9. 기타 39( 1.4) 7( 2.7) 9( 3.5) 1(  .5)   5( 2.2)  22( 2.3)  10( 1.1)   7(  .7) 17(  .9)

① 없음 36( 1.3) 6( 2.3) 9( 3.5) 1(  .5)   4( 1.7)  20( 2.1)  10( 1.1)   6(  .6) 16(  .8)

② 기타 3(  .1) 1(  .4) - -   1(  .4)   2(  .2) -   1(  .1) 1(  .1)

계 2836(100) 261(100) 256(100) 201(100) 232(100) 950(100) 946(100) 940(100) 1886(100)

표 7. 행복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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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집단
전체(%)

청소년(%) 부모(%)

초 중 고 대 계(%) 부 모 계(%)

 1. 가정의 불화  628 (24.4) 104 (39.4)  66 (27.8)  42 (21.3) 30 (13.2) 242 (26.2) 162 (20.1) 224 (26.5) 386(23.4)

① 부모자녀 갈등  262 (10.2)  83 (31.4)  36 (15.2)  22 (11.2)  8 ( 3.5) 149 (16.1)  35 ( 4.3)  78 ( 9.2) 113( 6.8)

② 부부싸움  140 ( 5.4)   9 ( 3.4)  11 ( 4.6)   5 ( 2.5)  4 ( 1.8)  29 ( 3.1)  47 ( 5.8)  64 ( 7.6) 111( 6.7)

③ 가족간 불화  125 ( 4.9)   3 ( 1.1)   9 ( 3.8)   9 ( 4.6) 12 ( 5.3)  33 ( 3.6)  52 ( 6.5)  40 ( 4.7) 92( 5.6)

④ 가족간 의견충돌   60 ( 2.3)   6 ( 2.3)   9 ( 3.8)   4 ( 2.0)  5 ( 2.2)  24 ( 2.6)  20 ( 2.5)  16 ( 1.9) 36( 2.2)

⑤ 가족간 이해부족   41 ( 1.6)   3 ( 1.1)   1 (  .4)   2 ( 1.0)  1 (  .4)   7 (  .8)   8 ( 1.0)  26 ( 3.1) 34( 2.1)

 2. 건강 문제  452 (17.5)  22 ( 8.3)  20 ( 8.4)  15 ( 7.6) 22 ( 9.7)  79 ( 8.5) 167 (20.7) 206 (24.4) 373(22.6)

① 가족 건강 악화  261 (10.1)   9 ( 3.4)  10 ( 4.2)   8 ( 4.1) 11 ( 4.8)  38 ( 4.1)  95 (11.8) 128 (15.1) 223(13.5)

② 개인 건강 악화  191 ( 7.4)  13 ( 4.9)  10 ( 4.2)   7 ( 3.6) 11 ( 4.8)  41 ( 4.4)  72 ( 8.9)  78 ( 9.2) 150( 9.1)

 3. 개인적 성취 어려움  282 (10.9)  44 (16.7)  33 (13.9)  39 (19.8) 48 (21.1) 164 (17.7)  71 ( 8.8)  47 ( 5.6) 118( 7.1)

① 학업성취 어려움  139 ( 5.4)  40 (15.2)  31 (13.1)  35 (17.8) 33 (14.5) 139 (15.0) - - -

② 목표 좌절   99 ( 3.8)   4 ( 1.5)   2 (  .8)   4 ( 2.0) 15 ( 6.6)  25 ( 2.7)  48 ( 6.0)  26 ( 3.1) 74( 4.5)

③ 사회적응 어려움   44 ( 1.7) - - - - -  23 ( 2.9)  21 ( 2.5) 44( 2.7)

 4. 인간관계 어려움  261 (10.1)  37 (14.0)  52 (21.9)  37 (18.8) 41 (18.1) 167 (18.1)  48 ( 6.0)  46 ( 5.4) 94( 5.7)

① 소외감 느낌  111 ( 4.3)  14 ( 5.3)  19 ( 8.0)  19 ( 9.6) 17 ( 7.5)  69 ( 7.5)  24 ( 3.0)  18 ( 2.1) 42( 2.5)

② 타인과 의견충돌   62 ( 2.4)   7 ( 2.7)   7 ( 3.0)   5 ( 2.5)  6 ( 2.6)  25 ( 2.7)  18 ( 2.2)  19 ( 2.2) 37( 2.2)

③ 친구와 불화   57 ( 2.2)  14 ( 5.3)  23 ( 9.7)  11 ( 5.6)  9 ( 4.0)  57 ( 6.2) - - -

④ 인간관계 어려움   31 ( 1.2)   2 (  .8)   3 ( 1.3)   2 ( 1.0)  9 ( 4.0)  16 ( 1.7)   6 (  .7)   9 ( 1.1) 15(  .9)

 5. 경제적 어려움  255 ( 9.9)   3 ( 1.1)   4 ( 1.7)   2 ( 1.0)  9 ( 4.0)  18 ( 1.9) 130 (16.1) 107 (12.7) 237(14.4)

① 경제적 어려움  129 ( 5.0)   3 ( 1.1)   4 ( 1.7)   2 ( 1.0)  9 ( 4.0)  18 ( 1.9)  47 ( 5.8)  64 ( 7.6) 111( 6.7)

② 사업실패   57 ( 2.2) - - - - -  38 ( 4.7)  19 ( 2.2) 57( 3.5)

③ 직장 잃음   43 ( 1.7) - - - - -  31 ( 3.8)  12 ( 1.4) 43( 2.6)

④ 수입 불안정   26 ( 1.0) - - - - -  14 ( 1.7)  12 ( 1.4) 26( 1.6)

 6. 없음  237 ( 9.2)  12 ( 4.5)  20 ( 8.4)  10 ( 5.1) 16 ( 7.0)  58 ( 6.3) 102 (12.7)  77 ( 9.1) 179(10.8)

 7. 정서적 불만  222 ( 8.6)  17 ( 6.4)  19 ( 8.0)  32 (16.2) 27 (11.9)  95 (10.3)  55 ( 6.8)  72 ( 8.5) 127( 7.7)

① 불만족감  116 ( 4.5)   9 ( 3.4)  15 ( 6.3)  16 ( 8.1) 13 ( 5.7)  53 ( 5.7)  25 ( 3.1)  38 ( 4.5) 63( 3.8)

② 심리적 불안   72 ( 2.8)   5 ( 1.9)   2 (  .8)  13 ( 6.6) 11 ( 4.8)  31 ( 3.4)  18 ( 2.2)  23 ( 2.7) 41( 2.5)

③ 정서적 여유 없음   34 ( 1.3)   3 ( 1.1)   2 (  .8)   3 ( 1.5)  3 ( 1.3)  11 ( 1.2)  12 ( 1.5)  11 ( 1.3) 23( 1.4)

 8. 가족 사망  102 ( 4.0)   5 ( 1.9)   1 (  .4)   7 ( 3.6)  4 ( 1.8)  17 ( 1.8)  46 ( 5.7)  39 ( 4.6) 85( 5.1)

 9. 여가시간 부족   66 ( 2.6)  13 ( 4.9)  16 ( 6.8)   6 ( 3.0)  9 ( 4.0)  44 ( 4.8)  11 ( 1.4)  11 ( 1.3) 22( 1.3)

① 하고 싶은 것 못함   33 ( 1.3)  10 ( 3.8)  11 ( 4.6)   6 ( 3.0)  4 ( 1.8)  31 ( 3.4)   1 (  .1)   1 (  .1) 2(  .1)

② 여가생활 제약   14 (  .5)   2 (  .8)   1 (  .4) -  2 (  .9)   5 (  .5)   5 (  .6)   4 (  .5) 9(  .5)

③ 개인시간 부족   10 (  .4) -   2 (  .8) -  3 ( 1.3)   5 (  .5) -   5 (  .6) 5(  .3)

④ 휴식부족    9 (  .3)   1 (  .4)   2 (  .8) - -   3 (  .3)   5 (  .6)   1 (  .1) 6(  .4)

10. 지난 시절   52 ( 2.0)   5 ( 1.9)   3 ( 1.3)   5 ( 2.5) 17 ( 7.5)  30 ( 3.2)  11 ( 1.4)  11 ( 1.3) 22( 1.3)

① 과거   21 (  .8)   1 (  .4)   2 (  .8) -  5 ( 2.2)   8 (  .9)   6 (  .7)   7 (  .8) 13(  .8)

② 학창시절   18 (  .7)  - -   1 (  .5)  8 ( 3.5)   9 ( 1.0)   5 (  .6)   4 (  .5) 9(  .5)

③ 어린시절   13 (  .5)   4 ( 1.5)   1 (  .4)   4 ( 2.0)  4 ( 1.8)  13 ( 1.4) - - -

11. 기타   19 (  .7)   2 (  .8)   3 ( 1.3)   2 ( 1.0)  4 ( 1.8)  11 ( 1.2)   3 (  .4)   5 (  .6) 8(  .5)

① 현재   11 (  .4)   1 (  .4)   1 (  .4)   2 ( 1.0)  3 ( 1.3)   7 (  .8)   1 (  .1)   3 (  .4) 4(  .2)

② 기타    8 (  .3)   1 (  .4)   2 (  .8) -  1 (  .4)   4 (  .4)   2 (  .2)   2 (  .2) 4(  .2)

계 2576 (100) 264 (100) 237 (100) 197 (100) 227 (100) 925 (100) 806 (100) 845 (100) 1651(100)

표 8.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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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세

대별 학교수준별 행복, (2) 한국인 행복 토착

심리의 핵심변인으로서 가정화목, (3) 청소년

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서 자기조절과 

학업충실, (4) 성인 행복을 위한 요소로 건강

과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5) 후속연구를 위

한 시사점.

첫째, 세대별 학교수준별 행복과 관련된 논

의이다.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기보다 불일치하는 결

과들을 나타낸다. 연령집단별로 행복에 차이

가 있음을 밝힌 경우도 있고(서은국 등, 2010; 

전경숙, 정태연, 황빙의, 2008), 연령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힌 결과(박영신, 김의

철, 2009a; 임영진 등, 2010)도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세대집단별로 행

복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이 

부모보다 전반적 행복수준이 더 높았는데, 하

위영역별로 보면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의 행복 모두 청소년이 더 높았다(표 3 참고). 

전경숙, 정태연과 황빙의(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밝혀져, 

이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전경숙 등(200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집단을 초, 중, 고, 대학생으로 구성한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이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집단의 행복 평균만 보면(표 4 참고) 

부모의 행복 평균보다 낮았다(표 5 참고). 이

는 초,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행복수준이 

현저히 낮고, 이러한 학교수준별 행복의 차이

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집

단 내에서 고등학생들의 행복수준이 낮은 것

은,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인 것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연령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관관

계분석이나 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하느냐, 경

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하느냐와 같은 통계적 분석방법에 따

라 결과에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영향

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외생변인을 통제하고 순수 연령효과를 

검증했는지(임영진 등, 2010)도 검토되어야 한

다. 더불어 연령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분석대상의 연령범위가 청소년

에서 노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청소년과 부모세대 집단별 비교와 같이 일정 

연령대의 세대집단이 표집될 수도 있다. 또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 학교수준별 연령 구분이 

가능하며, 성인 집단 내에서도 30대-50대와 같

이 연령구분이 가능하다. 연령을 연속적인 양

적 측정 변인으로 다룰 수도 있고, 질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와같이 

각 연구마다 다양한 연령 범위와 연령 분류방

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분석 결

과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연령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연령에 대

한 조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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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별로 

행복의 차이 및 행복에서의 토착심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행복한 정도에 있어, 두 세

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생

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참고). 학교수준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행복하고,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행복도가 감소하였다.

한편 행복에서의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

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

가 없이 공통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결

과들은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청소년과 부모 세대집단 간에 나타난 구

체적인 차이점들은 각 세대집단이 갖는 특징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

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의 대표적 측

면들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둘째, 한국인 행복 토착심리의 핵심변인으

로서 가정화목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

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토착심리 특징으로, 원만

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측면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또한 김의

철과 박영신(2006b)도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여섯 가지로 논의하였는데

(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 정서적 지원, 심리

적 특성으로서 통제감의 중요성: 자기효능감

과 자기조절,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

에 대한 기대,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토착심리와 많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

의 행복 토착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

정화목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과 부모집단 모두, 가장 행복

한 때는 가정이 화목할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5 참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과 부모집단 모두,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다(표 

7 참고). 또한 가장 불행한 때에 대해 청소년

과 부모집단 모두 가정이 불화할 때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표 8 참고). 따라서 한국인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로 화목한 가정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전경숙, 정태연, 

2009), 부모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민

병기, 2002),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

의철, 2008a)과 화목한 가정이 행복이나 생활

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와같이 행복의 핵심요소로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생활목

표의식으로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가정의 화

목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부귀영화, 자아실현, 사회봉사와 

같은 다양한 생활목표의식 중에서, 한국 청소

년과 성인 세대집단은 모두, 가정화목에 대한 

가치인식이 현저하게 높았다(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뿐만 아니라 노인 집단에서도 

가정화목이 가장 중요한 생활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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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00).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

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성장할 때가 가정화목 

다음으로 행복하였다(표 5 참고). 이러한 결과

도 한국 성인들의 행복이 자녀와의 관계 중심

이고, 이를 통한 화목한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행복한 

상황보다는 가족 특히 자녀가 잘 되는 것과 

관련된 행복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한국 부모들의 태도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개념(김의철, 박

영신, 2006a; Kim, 2004)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로서 자기조절과 학업충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인 행복 토착심리의 핵심 변인으로서 

가정화목이 부각된 이외에, 청소년과 성인 세

대집단 각각이 갖는 특징들 중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 범주

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청소년들은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써 자기조절과 학업충실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표 6 참고).

행복하기 위해 자기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은 자기효능감이 행복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조절이 행복에 도달하

기 위해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다른 연

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된다(한지숙, 2011). 

특별히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과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이 체계적으

로 검증되어 왔다.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

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9)에

서 밝혀져 왔다. 청소년(박영신, 김의철, 박영

균, 2010)만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을 때에도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

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한국 청소년들 경우에 학업에 충실하는 것

이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인식되고 있

다는 이 연구에서의 질적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행복에 학업성

취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분

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b).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예

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도 작용하였다(김오

남, 2004).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방법이라고 인식(박

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Park, 2008)하고 

있고, 학업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촉진시키고, 높은 학업성취의 심리적 기반으

로 작용한다.

넷째, 성인 행복을 위한 요소로 건강과 경

제적 안정의 영향력에 관련된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 성인 부모 집단에서 행복을 위

한 요소로 가정의 화목 외에,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대표적으로 부각되었다. 예컨대 행복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서 부모 집단이 화목

한 가정과 건강관리를 대표적으로 지적하였으

며(표 6 참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집단은 건강과 자기조절을(표 7 참고), 가장 

불행할 때로서 부모 집단은 가정이 불화할 때

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표 8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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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성인에

게 가정의 화목 다음으로 중요한 행복의 요소

들이 건강과 경제적 안정임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성인의 행복에 있어 경제적 안정

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한국

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에서도 경

제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었다(박

영신, 김의철, 2006). 그리고 높은 소득수준은 

행복한 사람의 특성(서은국 등, 2010)에 포함

되었고, 정신적 웰빙(임영진 등, 2010)의 수치

를 상승시켰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공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전

경숙, 정태연, 황빙의, 2008).

물론 월평균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나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성공과 같은 다른 변인들보다 

행복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다섯째, 이 연구의 결과에 토대한 후속연구

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

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토착심리와 관련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질적이

고 양적인 분석들을 보다 심도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질적 분석을 위한 하위집단 분류를 위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집단은 학교수준별로, 부

모 집단은 성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후속연

구에서는 하위집단 분류 기준을 달리하여 자

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

년 집단은 학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부모 

집단은 직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또는 자녀

의 학업성취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전업

주부와 취업주부 및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들은(박영신, 김의철, 2011), 성별

에서도 좀 더 정교한 집단구분이 필요해짐을 

시사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취업주부들이 증

가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와는 심리특성에서 차

이가 있고, 또 이들은 남편집단과도 행복에 

대한 시각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성인의 성별 행복의 차이만이 아니

라, 다양한 시각에서 집단구분이나 정교한 연

구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양적인 분석을 진행할 때, 청소년 집

단 경우에, 학업성적 등의 변인이 행복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며, 행복이 일관된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갖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집단 경우에, 직업성취나 또는 자

녀의 학업성취 등의 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

향 및, 행복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

면, 의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청소년과 성인이 지각하는 행복의 토

착심리에 대한 이 연구에서의 분석은,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결과와 상당히 일치

하는 개념범주들이(김의철, 박영신, 2006b) 찾

아졌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성취, 부모자

녀관계, 신뢰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토착

심리 분석결과에서와 공통되는 심리적 구인들

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가정의 화목, 자기

조절, 인간관계, 학업충실의 중요성 등은 행복

과 무관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중요

하게 밝혀진 구인들이다. 서양 중심의 일반심

리학적 전통의 확산과정에서 보편성만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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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토착적인 측면에 

대해 소홀 한다면, 정신세계의 소중한 단면을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Kim, Yang과 Hwang 

(2006)은 문화와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가 미래 

과학적 심리학의 나아갈 방향임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적 보편성(etic)과 문화적 특수성

(emic)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 외연의 확

대는, 한국인 심리에 대한 이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의 정리와 누적을 통해 토착심리학의 발

전 및 미래 심리학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를 함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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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using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 total of 2,955 respondents, consisting of 985 adolesc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269, middle school student=270, high school student=211, and university student=235), 

and 1,970 parents (father=985, mother=985) completed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wo research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reported being most happy when there were harmony in the family, followed 

by when they were engaged in leisure activities, when they had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hen they were 

successful in achieving their personal goals. As for parents, they reported being most happy after giving birth to their 

children and seeing them grow, followed by when they are healthy. Second, as for the question of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needed to self-regulate. This was followed 

by studying hard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for adolescents and maintaining harmonious family and health 

for parents. Third, as for the basis of happiness,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needed to 

maintain harmonious family. This was followed by self-regulation, emotional security, and good relationships for 

adolescents and health and self-regulation for parents. Fourth, both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reported that they 

were most unhappy when there was conflict in the family. This was followed by problems in relationships and failing 

to achieve their personal goals for adolescents and having health and financial problems for par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armony in the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s, followed by 

self-regulation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In addition, adolescents needed to do well academically and adults 

needed to maintain good health and finances.

Key words : Happiness, unhappiness, basis of happiness, indigenous psychology, harmonious family,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ing studious, health, finan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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